
□ 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기획처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단계별·분야별 
AI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ㅇ 기획처내 AI 이해 및 활용도에 있어 직원간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고려
하여 AI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 - AI 초급과정은 ‘당장 써먹는 AI비서’라는 주제 하에 ❶프롬프트·보안 및 
기획처 맞춤형 실습, ❷AI를 활용한 시각화 자료 및 PPT·카드뉴스 제작, 
❸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(Excel + AI)로 3차례 과정으로 구성되며, 각 과정
별로 교육과정(2~3시간)으로 운영한다. 

 - AI 중급과정은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, 바이브코딩 기반하에 AI Agent 
개발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며, 16시간(2일) 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.

< 기획처 AI 역량강화 교육 개요 > 

구분 일시 주요 교육내용

초

급

➊프롬프트
5.11.(월)

14:00~16:00
- 예산/통계 분석 및 시각화
- 정부 발표 자료용 이미지 생성

➋PPT
5.13.(수)

13:00~16:00
- 보고서·발표자료용 도식화 이미지 생성
- 문서용 아이콘·픽토그램·3D 일러스트 제작

➌Excel
5.26.(화)

14:00~17:00
-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
- 엑셀 업무 자동화

중 급
5.8.(금)+
5.15.(금)

09:00~18:00

- 파이썬 및 Streamlit 기반 AI Agent 구조 이해

- 실제 데이터 기반 AI Agent* 구축 

 * 데이터 수집 등 자기주도적 작업 수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

기획예산처, 박홍근 장관도 함께 배우는
 AI 역량 강화 교육 실시 

 - 초급, 중급 과정(바이브코딩) 등 기획예산처 맞춤형 실습 교육 진행
 - 박홍근 장관, 직원과 함께 AI 교육에 직접 참석, 직원들의 AI 활용툴 

자체 개발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지시

보도시점 2026.5.11.(월) 11:00 배포 2026.5.11.(월) 09:30

보도참고자료



□ 특히 금일 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 AI 초급과정 1회차 강의는 
박홍근 장관과 기획처 차관 및 모든 간부, 교육을 희망한 직원 등 30여명이 
참석하였으며, AI를 직접 활용하여 요약자료 추출, 이미지 생성 등을 
실습하였다. 

□ AI 교육을 수료한 후, 박홍근 장관은 “AI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, 기획처의 
업무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"라며, "모든 직원이 AI를 적극적으로 
활용해 업무 혁신을 이루자"고 참석한 간부진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.

 ㅇ 특히, 교육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AI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그램 
등을 직접 개발·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
지시하였다. 또한, AI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AI 리터러시 내재화를 
위해 월 1회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브라운백미팅 실시를 제안하였다,

□ 한편, 지난 4월 30일부터 기획처는 정부부처 최초로 ‘AI 기반 정부 전용 
모바일 메신저’를 도입,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고,

 ㅇ 뿐만 아니라, 예산업무 전용 LLM을 도입하여 예산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
예산 업무를 밀착 지원하는 ‘AI 예산 어시스턴트’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기획예산처는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하에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을 
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AI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·추진하고 선도부처로서의 
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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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5.11일 기획처 AI 역량강화교육 개요>

· (강사)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리드 메인테이너 박정환

· (주요내용) ‘당장 써먹는 AI비서’

  - 프롬프트, 보안,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설명

  - 기획예산처 맞춤형 실습(예산통계 분석 및 시각화, 정부 발표 자료용 이미지 생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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